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주 : 레지오단, 3주 : 전례부, 4주 : 기도회, 5주 : 구역부 
 

● 신부님 일정 

 1) 10월 15일 - 17일 : 캠든 교구 사제 모임 

 2) 10월 28일 - 31일 : 63차 성령 세미나 지도 신부 

 3) 11월 12일 -  24일 : 이스라엘 성지 순례 

 * 10월 28일, 11월 18일: 이상용 요한 신부님 주일미사 집전  
 

● 구역 모임 안내 

 기존 3개의 구역 모임을 4개로 재편성 중입니다. 신자분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결정되는 데로 발표하겠습니다. 
 

● 양로원(Laurel Brook) 미사 

 일시 : 첫번째, 세번째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친교 안내 

 오늘 주일 미사 후 신부님 생신 및 영명축일 축하 친교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새 미사곡 연습 

 오늘 미사 전에 새 미사곡 연습이 있습니다.   
 

● 제63차 성령 세미나  

 일시 : 10월 28일(일) 오후 5시 - 10월 31일(수) 오후 4시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참가비 : $340(숙식 포함)        문의 : 김충수 마르코 
 

● 캠든 교구 마리아 순례단 

 일시 : 10월 13일(토) 

 출발 : 오전 7시 St. Mary 성당 주차장  

 장소 : 워싱턴 내셔널 쉬라인    참가비 : $25(왕복 버스비) 

 행사 : 내셔널 쉬라인 파이프 오르간 성음악 연주,  

       묵주기도, 고백성사, 주교님 집전 대미사  
 

● 성모님 꽃 봉헌  

 St. Mary 성당에서 성모님 꽃 봉헌을 요청 받았습니다. 성모

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  

 < 황태영 카타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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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모임  

 엘리자벳 구역 : 10월 5일(금) 오후 7시에 송현배 안드레아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Catholic Strong Campaign  
 성당 발전 기금 조성에 정성을 다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의는 이경실 스텔라 자매님께 연락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

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김 레지나, 장석영 

요한 그리고 이강열 요셉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네 손

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

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예수님 말씀은 더 큰 죄악을 저지르

기 전에 그 원인을 먼저 없애라는 뜻입니다. 사실 별다른 의식 

없이 작은 죄를 무심코 계속 저지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

악을 피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

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베

푸는 물 한 잔도 귀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었는가? 너는 나에게 늘 무엇을 해 달라고 끈질

기게 요구하지만, 너는 나를 위해 땀 흘려 보았느냐?” 우리는 

극심한 시련이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주님께 눈물로 호소합

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만 정작 주님께 받은 은총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 적은 있는지, 

내가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바친 적은 있는지 성찰해야 하겠

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내가 몸담은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김준철 토마

스 아퀴나스 신부)  

  < 9월 23일(일) > 
 

 

   봉헌금             $567.00  
 

   교무금             $720.00 

  권수희(9), 김영두(7,8), 김희동(6-11) 

   감사헌금           $80.00 

  김연자($50), 허인선($30) 

   미사예물           $720.00 

 수요 치유미사 예물       $39.00 
   

    Total                $2,126.00 
 
 

입당성가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 

제1독서 민수기 11, 25-29 

화 답 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제2독서 야고보서 5, 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

하게 해 주소서. ◎ 

복     음 † 마르코 9, 38-43. 45. 47-48 

봉헌성가 333번 거룩하시도다 

성체성가 171번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퇴장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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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6주일 

9월 30일 

연중 제27주일 

10월 7일 

연중 제28주일 

10월 14일 

제1독서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신선희 카타리나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김정숙 이사벨라 김재숙 제노베파 

봉 헌 자 김성욱, 강옥화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느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한 분입니

다. 하느님이란 ‘가장 근원이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분’입니다. 하느님 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것’, 즉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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